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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갯벌 보전과 이용 방안 마련위한 연구용역 착수

- 전국 2번째 규모 갯벌 보유지역으로서 지속적 이용 방안 제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갯벌의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‘인천갯벌 

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 용역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 

인천은 전국에서 전남에 이은 2번째 규모(728.3㎢)의 갯벌 보유 지역

으로, 국내 갯벌 총면적의 29.3%를 차지하고 있다. 

갯벌은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, 세계 최고 수준

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.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루카본

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받고 있다. 

이번 연구는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8개월 

간 수행한다. 인천갯벌 생태계 현황 및 여건 분석, 인천갯벌 보전 및 

이용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.

시는 이번 용역에서 갯벌을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으로 이원화해 지역

별 관리 방향을 검토해 갯벌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



- 2 -

획이다. 또한 갯벌 체험, 갯벌 생태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

을 발굴해 인천갯벌의 지역별 맞춤형 이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.

이외에도 시는 이번 용역으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

단계 등재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인천갯벌 등재

후보지 구역 제안과 등재후보지 주변 지역주민 대상 의견조사에 따른 

수용성 확보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.

정우영 시 해양환경과장은 “이번 용역은 인천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

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

반영하여 지역민에게 가시적 혜택이 돌아갈 시책사업을 발굴할 방

침”이라고 말했다. 

<갯벌사진>


